
자동차연료 품질 SK·LG 양호?
환경부 , 벤젠·황 함량 상대적으로 낮아 … 현대·수입은 불량

환경부는 2002년 2/4분기에 SK, LG-Caltex정유 등 국내 5개 정유기업과 8개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자동차연

료 품질을 조사한 결과를 7월10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인 석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자동차연료의 품질평가를 처

음 공개했지만, 오염물질 함량만 발표했을 뿐 애초 생산·수입기업별로 품질등급을 매겨 공개하기로 한 방침

은 정유업계 반대로 철회했다.

국내 정유기업은 휘발유의 벤젠과 황, 경유의 황 함량 등 3가지 조사항목에서 모두 인천정유의 함량이 가장

많았고, 현대오일뱅크도 상대적으로 함량이 높았다. 휘발유의 벤젠 함량과 경유의 황 함량은 LG가 가장 적었

으며, 휘발유의 황 함량은 SK가 가장 낮았다.

휘발유의 황·벤젠 및 경유의 황 함량 분석결과((2002년 4-6월 분석치의 평균값)

구 분 함 량기준 평 균 SK LG S-o il 현대 O il 인천

휘발 유
벤젠 (품질기준 1.5 V %) 0.4 0.4 0.2 0.4 0.4 0.6
황 (품질기준 130 pp m) 31 11 20 12 38 72

경 유 황 (품질기준 430 pp m) 206 176 111 229 188 324

수 입 평균 자 이언 트 이 지석 유 타이거 리 드코 프 Petro-K 삼 연석 유 오랙 스 삼성 물 산

0.8 0.9 1.0 0.6 0.6 1.1 0.7 0.9 -
97 99 123 79 112 102 78 84 -

300 - - - - - 334 315 250

국내 정유기업의 오염물질 함량은 기준치의 24-48% 수준이며, 3월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에 비해 휘발유의

벤젠과 황 함량은 평균 56%, 경유의 황 함량은 평균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기업은 기준치의 53-74% 수준으로 국내기업들이 공급한 석유제품보다 품질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

됐다.

자동차연료 품질이 4개월만에 향상된 것은 비용문제로 사용을 꺼렸던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가동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현대와 인천정유는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함량 감소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기업 및 수입기업 평균 검사항목별 2/4분기 조사결과 비교



환경부는 2002년 3월 자동차연료의 품질공개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기업별로 연료품질에 따라 별(☆)표를

1-5개 차등부여하는 [품질등급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무산됐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제도도입 예고 뒤 연

료품질이 단기간에 크게 향상됐고, 법적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품질이 상향 평준화돼 미세한 차이를

별표로 표시하면 오히려 소비자의 오해와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3월 조사 때에도 기업들의 자동차연료 품질은 법적 품질기준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가 정

유업계의 반발에 품질등급제를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최근 배출가스 기준 강화로 생산이 중단될 예정이었던 경유 다목적승용차에

대해 구제조처를 시행하기로 한 것에 이어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제를 철회하는 등 환경정책을 일관성 없이 추

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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